
광주로컬푸드빅마트 학동에문연다

매일농가에서받는로컬푸드직매장잇따라오픈

정부가 로컬푸드 (Local food)의유

통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15%까지

끌어올리기로 하면서 광주지역에도 잇

따라로컬푸드직매장이생기고있다.

농협광주본부는지난4월수완동농

협광주유통센터에직매장을내는등13

개매장을운영하고있고롯데슈퍼풍암

점은화순도곡농협과손잡고지난5일

도곡로컬푸드코너를선보였다.

29일 광주시 동구 학동에는 광주전

남 300여 개 소농이 참여하는 광주로

컬푸드 빅마트 (대표 하상용)가 문을

연다. 이 매장이 판매하는 품목의 70~

80%는남구대촌화순담양장성등지

역농가와직거래한 로컬푸드로채워

진다. 빅마트가예상하는월평균매출

은 6억원 정도로, 농가 1곳당 200만원

의매출을올리는셈이다. 매장규모는

기존 봉선동 매장의 5배인 200여 평

(661㎡)정도다.

빅마트측은참여농가가매일아침직

접농수축산물을매장에들여와서가격

도스스로책정해판매하게하는등유통

비용을최소한으로줄일계획이다.

이와 함께 ▲농산물우수관리제도

(GAP) 인증 강화▲농가교육▲포장

재지원▲소비자교류행사▲안전성검

사등을지속적으로진행해소비자신뢰

를높이기로했다.

하상용대표는지난8일조선대대호

전기홀에서 입점설명회를갖고참여

농가들에게상품출하때주의사항등

을설명했다.

그는 로컬푸드 직매장 문턱을 낮추

기위해비조합원이나귀농초보들에게

우선판매권을주기로했다며 개업날

화환대신쌀을기부받아광주재능기부

센터를통해어려운이웃에게전달할예

정이라고말했다.

빅마트는개장기념으로광주전남지

역에서 생산된 캠밸포도 2㎏(1만

4000원), 드림생미 10㎏ (2만9000

원), 무항생제 특란 30구 (2980원),

활전복대 4마리 (9900원) 등을할인

판매하고경품행사를진행한다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편함을 추구하는 컴포터리안

(Comfortable+ian) 소비경향이대세

를이루면서대표적의류인 레깅스 인

기가높다.

28일㈜광주신세계에따르면레깅스

를대표품목으로내세운 안다르의6~

8월매출은지난3~5월에비해200%나

증가했다.지난해와비교한1~8월매출

도94%증가하며레깅스의인기를실감

케 했다.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

따르면 국내 레깅스 시장은 올해 7000

억원대에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.

레깅스 인기에 힘입어 롯데백화점 광

주점5층에는 안다르 팝업스토어(임시

매장)가지난23일부터운영되고있다.

안다르레깅스는몸에딱달라붙는소

재이면서도체형을보완하면서여성고객

들로부터각광받고있다. 안다르는개장

을기념해10만원이상구매고객을대상

으로 브라탑을선착순증정하고있다.

장수진롯데백화점광주점스포츠선

임파트리더는 레깅스는요가와필라

테스를즐기는여성들사이에서

필수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

고말했다.

/백희준기자bhj@

광주신세계안다르매출신장

롯데백화점팝업스토어운영

일상복된레깅스 백화점잇따라입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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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신세계는삼성LG보스프리츠한센등71개가전생활브랜드가모인 생활전문

관을지난23일부터매장8층에서선보이고있다고28일밝혔다. <광주신세계제공>

요즘대세 리빙…한곳에있어요

5만원이하선물부터200만원황제굴비세트까지다양

롯데백화점광주점신속배송 이마트상품권증정등

지역대형유통매장들이잇따라추석선

물세트판매에나선다.

롯데백화점 광주점과 ㈜광주신세계는

지난26일부터본판매를시작했고롯데마

트이마트등대형마트도29일부터선물세

트를선보일예정이다.

롯데백화점광주점은다음달11일까지

지역우수특산품을포함, 700여 개 품목

을내놓는다.

5년만의가장빠른추석으로인해아보

카도,망고,용과등수입과일세트를선보

인것이눈에띈다. 장흥한우세트 (2.7㎏

25만원) 명품활전복세트 2호 (160g 9

마리 30만원) 완도 멸치 혼합 세트 2호

(1.8㎏ 7만5000원) 등으로 구성된 우수

생산자직거래세트도매대를채운다.

또 5만원이하선물세트비중을확대하

는한편 한우프레스티지 L-NO.9 세트

(135만원 10세트한정), 영광법성포굴

비 세트 황제 (200만원), 와인 LT 폰타

나프레다아트컬렉션 (100만원)등고가

전략도 병행한다. 롯데백화점 광주점은

29일부터 9월10일까지명절선물세트신

속배송서비스를진행한다.

이마트는31일본판매에앞서굴비세트

만29일부터판매에나선다.

젊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에어프라

이어로 조리할 수 있는 찐 부세굴비세

트 (6만8000원)와 연잎 부세굴비세

트 (7만8000원) 등을내세운것이특징

이다.

이마트는더운날씨의영향으로지난해

보다냉장한우세트 물량을 20% 늘렸다.

부채살토시살제비추리등특수부위만을

담은 한우미각세트 (할인가 27만원 300

세트한정)와 시그니처H한우냉장세트

(121만5000원)등을마련했다.

이마트는행사카드로구매땐최대40%

할인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

상당의신세계상품권을증정한다.

한편광주지역백화점두곳은12~13일

휴점하며,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연휴 전

일요일인8일쉰다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대형마트추선선물세트오늘부터본격판매

aT28개품목조사…시장22만원 마트31만원

소고기우둔1.8㎏ 녹두1㎏은1만원이상차이 품목 전통시장 대형업체

소고기(우둔) 1.8㎏ 7만3830 9만212

동태포1㎏ 9502 1만5308

도라지400g 4533 1만1988

북어1마리 2846 4363

대추400g 5974 7863

배5개 1만6296 1만7297

사과5개 1만2790 1만3648

산자150g 3541 4093

청주1.8ℓ 1만355 9975

<자료: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>

■추석차례상주요품목비용
(21일기준 단위:원)

올 추석 차례상 장을 전통시장에서 볼

경우대형마트보다8만7000원가량절약

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.

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이하

aT)에 따르면 올해 추석차례상 차림비

용은전통시장22만8632원, 대형유통업

체31만5905원으로나타났다.

지난해에 비해 전통시장은 0.7%, 대형

업체는3.4% 장만비용이떨어지는등추

석물가는대체로안정세를보였다.

aT는전국 18개전통시장과 27개대형

유통업체를대상으로송편적류탕류나물

류과일류과자류등 28개 품목의가격을

조사했다. 전통시장과대형업체에서는각

각 17개 품목이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렸

고,각11개품목은가격이올랐다.

품목별로 살펴보면, 무배추시금치 등

채소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, 출하시

기가 아직 이른 배와 생산량이 감소한 쌀

및쌀가공품은가격이상승했다.

전통시장에서가장큰가격상승률을보

인품목은배(25.5%)로나타났다.지난해

1만2988원이었던배 5개가격은지난 21

일기준으로1만6296원으로뛰었다.산자

14.4%(150g 내외 3096→3541원), 쌀

7.6%(2㎏ 5031→5411원), 무 -51.6%

(100g 171→104원), 배추-45.1%(300g

752→413원)등의증감폭도컸다.

대형업체에서는강정(150g)이 5249원

에서6894원(31.3%)으로가장많이올랐

고 배(22.4%), 엿기름(16.8%), 다시마

(11%)도 큰 증가폭을 보였다. 무(-

60.8%), 배추(-51.1%), 시금치(-

48.1%) 등주요채소가격은대형업체에

서도크게내려갔다.

그렇다면어떤품목을전통시장에서사

야이득일까?

전통시장에서소고기(우둔1.8㎏)를사

면대형업체보다 1만4514원더저렴한 7

만3830원에살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.

대형 업체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인 품목은

녹두(1㎏-1만1883원), 두부부침(4모 -

9462원),시금치(400g -8743원)등이있

었다.반면대형업체가더싼품목은곶감

(9개 -773원), 청주(1.8 -347원), 쌀

(2㎏-204원)등으로조사됐다.자세한내

용은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

(kamis.or.kr)에서확인할수있다.

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에서

현금처럼사용할수있는온누리상품권의

스마트폰 모바일 유형을 다음 달 초 출시

할예정이다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추석차례상 전통시장이마트보다8만원저렴

1인가구증가에

즉석 편의식품급성장

지난해 식품시장에서 1인 가구 증가로

즉석에서 먹는 편의식품이 가장 큰 폭을

성장세를보였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가최근발표한 2018년

국내 식품산업 현황에 따르면 식품, 축산

물,건강기능식품,용기포장류의제조가공

산업등을포괄한지난해전체식품산업생

산실적은 78조9000억원으로 2017년(75조

580억원)보다5.1%증가했다.

이는 국내 제조업 총생산(GDP)의

16.3%, 국내총생산(GDP)의4.4%였다.

지난해식품별생산실적은돼지고기포

장육(6조2000억원)이1위였고,즉석섭취

편의식품이 3조40억원으로 전년(2조

6431억원)대비13.7%늘었다. /연합뉴스


